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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ath model of child's sex,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s emotion regulation on child social behaviors. The subjects were 286

elementary school children.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reported by mothers and teachers.

Path analysis revealed that (1) mother's overprotective or coercive parenting behaviors effected neither

child's emotion regulation nor social behaviors (2) child's sex and activity level effected child's

aggress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child's emotion regulation (3) child's 'activity level' and

'avoidance' temperament effected child's social withdrawal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child'

emotion regulation. Findings underscore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in predicting chil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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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al).



2 아동학회지 제30권 3호, 2009

- 86 -

Ⅰ.서 론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등 다양한 방법으

로 표출된다. 특히 아동기의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 등 역기능적인 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여러 가지 발달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양희․김윤영, 2002),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한다. 즉 아동기의 공격성은

또래거부를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

일 뿐만 아니라(Coie & Dodge, 1998), 생애 초기

에 형성된 공격성은 성인기에도 지속되며 사회

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한다(Tremblay,

2000). 사회적 위축 또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나 외로움, 우울감 등의 정서․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며 부정적인 성격특성으로 발전될

수 있어(Hymel, Bowker, & Woody, 1993; Rubin,

Burgess, Kennedy, & Stewart, 2003), 연구자들은

이러한 행동들과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공격적인 행동이나 사회

적 위축행동은 성이나 기질 등 아동의 개인적 특

성이나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일반적으

로 공격성은 성호르몬의 영향에 따른 생물학적

특성이나 사회화과정에 의해 남아에게서 두드러

지며(Maccoby & Jacklin, 1983; Tramblay, 2000),

사회적 위축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높게 나타

나는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조인영, 2007). 그

러나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에 성차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김수미․이

숙, 2000; 신유림, 2007). 유전적 성향이 강한 기

질 또한 공격적 품행장애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

족변인이나 사회 환경적 변인보다도 더 중요하

다고 지적되고 있다(Lambert, 1988). 아동의 기

질의 경우, 여러 요인들 중 특히 활동성 또는 정서

성 및 사회성은 공격성과 밀접한 상관을 보인다

(김정원․김현주, 2007; 윤진주․강신영․이복

주, 2005; 임희수, 2001). 반면 두려움이 큰 기질적

특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내는 위축행동과 관

련이 있다(Kagan, Reznick, & Snidman, 1988).

성이나 기질 외에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사회

화과정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 부모의 비일관적, 거부적인 양육행동이나

강압적이거나 처벌적인 양육행동 또는 심리적

통제행동은 아동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김지윤, 2007; 선우현정, 2008; 전숙영, 2007).

또한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거나(Mills &

Rubin, 1998;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강압적인 양육행동 혹은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아동은 사회적인 위축행동을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된다(김귀연․김경연, 2005; 전숙영,

2007; Barber, Olsen, & Shagle, 1994). 이러한 부

모의 거부적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당

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모델로서 또

는 부모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길러주게 된다. 특히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큰 아동의 경우 과보호적

이거나 간섭적, 통제적인 행동은 자율성을 저해

함으로써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

서를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Hastings, Rubin, & DeRose, 2005). 따라서 양육

행동은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조절 능력을 통해서도 사회적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이란 자신이나 상대방의 정서나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

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

수준을 적응적으로 처리하는 능력(Calkins, 1994;

Kopp, 1989)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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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보임으로써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박혜경․박성연, 2002; 한유진,

2007; 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

& Reise, 1999). 또한 사회적인 경험에 대한 두

려움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은 아동은 대인관계

를 형성하는 데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행동억제

를 나타내어 또래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위축되

게 된다(노서연, 2003; Calkins, 1994). 같은 맥락

에서 Cassidy, Parke, Butkovsky와 Braungart

(1992)도 학업부진,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충동적

이거나 위축된 행동, 사회적 적응문제 등이 정서

와 관련된다는 점을 보고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적응적

으로 대처하는 것은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관계형

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같이 사회적 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소인 정

서조절능력은 신경조절 체계나 기질, 성 등 아동

의 내적요인과 부모의 상호작용방식이나 구체적

인 행동 등 외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Calkins, 1994) 아동에 따라 개인차를 보인다.

대체로 유전적 성향에 기인하는 기질은 정서조

절능력과 관련이 있어, 적응성이 높을수록 감정

조절 및 충동억제를 적절하게 하며, 활동성이 높

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김경희․김경

회, 1999; 박지숙․박성연, 2008). 또한 기질 중

수줍음이나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을수록 정서조

절 능력이 낮다고 보고되어(김지윤, 2007) 기질

차원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는 비 일관적이어서 남아는 여아보다 정서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박지숙․박성연,

2008; 오희옥․오선영․김영희, 2007; Weinberg,

Tronick, Cohn, & Olsen, 1999)도 있으나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다는 보고(김경희․김경회,

1998)도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정

서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중 하나이

다. 부모의 합리적 지도나 애정적 양육행동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정서조절능력과 정적인 관

계가 있는 반면, 부모의 강압적이거나 거부적인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친다(양연숙․조복희, 2001; 임

희수․박성연, 2001). 그러나 박지숙과 박성연

(2008)은 양육행동이 정서조절 능력에 독립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활동성 기질에 따

라 다르게 영향을 미쳐 활동성이 높을 때는 양육

행동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에서 차이가 나지 않

았으나 활동성이 낮을 때는 특히 민주적인 경우

정서조절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양육행동이

정서조절 능력에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Rubin, Burgess와

Hastings(2002) 또한 2세 때 기질적으로 두려움

이 컸던 아동일지라도 어머니가 간섭적인 통제

를 많이 하는 경우에만 4세 때 또래와의 관계에

서 사회적 위축행동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해

특히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어머니의

간섭적, 통제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해 낯선 사회

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욱 방해를 받게 된

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의 성이나 기

질,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모든 변인들은 또한 아동이 나타

내는 공격성이나 사회적인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살

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서조절능력이나 사회

적 행동 각각을 대상으로 그 관련 변인들을 연구

하거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

관계를 다루고 있는 한편, 몇몇 연구들이 일부

변인들 간의 중재적인 역할을 다루고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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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에 이러한 변인들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어 사회적인 행동 발달의 기제를 전반적으로 파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Calkins(1994)의 주장에

의하면 아동이 타고난 특성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조절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성, 위축행동 등 사회적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 과정에서 기질

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한

편, 각기 정서조절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친사회성,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행동 등

또래와의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Calkins의 모델을 중심으로 아

동기 시기의 사회적 부적응 행동인 공격성과 사

회적 위축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개인적 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변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

회적 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한다. 이

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

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아

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

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아

동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경로

는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286명(남아 142명, 여아 144명)과 그 어머

니들로 아동의 평균연령은 7.2세(SD=.73)이었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8.2세(SD=3.70)로 어머니

의 약 64%가 대학졸업 이상이었고, 약 46%가

전업주부였으며, 어머니들은 가정의 경제수준을

대체로 중류로 지각하였다.

2.측정도구

1)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indle과

Lerner(1986)의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DOTS-R)

를 번안․수정한 이명숙(1994)의 ‘아동 및 청소

년 기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기질척도는 10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공격성이나 위축행동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 활동성(6문항), 접근․철

회성(12문항), 정서성(6문항)의 3개 차원, 24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활동성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행동으로 정의되며, 접근․철회성은 자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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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성향이나 회피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

는 용이성을 뜻하고, 정서성은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정서의 균형정도를 뜻한다. 한편 본 연구

에서 접근․철회성 중 ‘접근성’과 정서성 중 ‘긍

정적’ 정서내용을 역부호화하여 ‘회피’ 와 ‘부정

적 정서’를 뜻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기질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3개 하

위차원의 신뢰도는 Cronbach' α=.81～.84로 나

타났다.

2)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Goleman(1995), Saarni(1990), Salovey와 Mayer

(1996)의 연구를 토대로 이병래(1997)가 제작한

정서지능 척도 중 정서조절능력 17문항을 교사

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조절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나타낸

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

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5로 나타났다.

3)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임희수

(2001)의 척도 중 강압적,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총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강압적 양육

행동(9문항)은 부모가 설정한 기준에 맞추도록

처벌적이거나 비난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

하며, 과보호적 양육행동(13문항)은 자녀에 대해

지나친 염려를 하거나 관심을 보여 일일이 간섭

하거나 지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본 척도 역시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

에 해당하는 양육행동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뜻하며, 강압적 행동과 과보호 양육행동 척

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α=.84와 .71로 나

타났다.

4)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행동

아동의 사회적 행동 중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

해서는 Schwartz, Chang과 Farver(2000)의 교사

용 척도를 박혜경(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8개

문항 중 외현적 공격성 에 관한 5개 문항만을 사

용하였고, 사회적 위축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Schwartz, Farver, Chang과 Lee-Shin(2002)의

교사용 척도 중 사회적 위축에 관한 5문항을 번

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

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또는 사회적 위축

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α=.96

와 α=.84로 나타났다.

3.자료수집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3개 초등학교의 1, 2학

년 아동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총

395개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된 293부 중 일

부자료가 미비하거나 연구대상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286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평

정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사

회적 행동은 각 아동의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기초분석으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다회

귀분석을 통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이상치를 확인하는 한편, 회귀분

석을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이상치1)나

1) 본 연구대상의 모든 측정치의 Z값을 살펴본 결과 모

두 기준치 3.29 이하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잔차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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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2)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Ⅲ.결과 및 해석

1.기초분석：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아동의 성, 기질, 어머

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그리고 사

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

서 보듯이 아동의 성은 ‘활동성’ 기질 및 공격성

과 부적인 상관(r=-,16, p<.001; r=-.38, p<.001)을

나타낸 반면, ‘회피’ 기질이나 정서조절능력과는

정적인 상관(r=,13, p<.05; r=.27, p<.001)을 나타

내었다. 즉 남아는 ‘활동성’ 기질과 공격성이 높

은 반면, 여아는 ‘회피’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이

높았다. 그러나 아동의 성은 ‘부정적 정서’ 기질

이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사회적 위축행

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기질 하위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회피’와 ‘부정적 정

서’간의 정적 상관(r=.46, p<.001)이 나타나 ‘부

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회피’ 성향이 높았다.

한편 아동의 ‘활동성’, ‘회피’ 및 ‘부정적 정서’

기질은 모두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강압적’ 양

육행동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본 연구

에서 측정된 부정적인 내용의 기질특성들은 ‘과

보호적’ 양육과 함께 ‘강압적’ 양육행동과도 밀

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동성’

은 평균값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인 2 이하

로 나타나 본 자료의 이상치가 없었음.

2) VIF는 1.046~1.134 범위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치

인 VIF 10 이상(이학식․임지훈, 200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없었음.

기질은 정서조절능력과는 부적인 상관(r=-.28,

p<.001)을 보인 반면, 공격성과는 정적인 상관

(r=.29, p<.001)을 나타내 활동성이 높으면 정서

조절능력이 낮고 공격성이 높았다. 한편, ‘회피’

기질은 사회적 위축과만 정적인 상관(r=.20, p<

.001)을 나타내 ‘회피’기질이 높으면 사회적 위축

행동이 높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성’은 정서

조절이나 공격성 또는 사회적 위축행동과 전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정서조절능

력이나 사회적 행동과는 전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조절 능력은 공

격성(r=-.63, p<.001)이나 사회적 위축행동과 유

의한 부적상관(r=-.25, p<.001)을 보여 정서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나 사회적인 위축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2.아동의 성, 기질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공격성이

나 사회적 위축행동 등 사회적 행동에 관련된 변

인들은 아동의 성,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과 회피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

구문제를 위한 경로분석에서는 양육행동을 포함

하지 않았다. 우선 아동의 성과 ‘활동성’ 및 ‘회피’

기질이 공격성 또는 사회적 위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서조절능력을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표 2>에서 보듯이 아동의 성(β=.22, p<.001),

‘활동성’(β=-.25, p<.001) 및 ‘회피’(β=.08, p<.10)

기질은 정서조절능력의 변량을 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일 경우 및 활동성 수

준이 낮을 때 아동은 높은 정서조절 능력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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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β t F (df) R2

성

활동성

회피

정서조절능력

-.37

.14

.01

-.63

-.22***

.10*

.01

-.54***

-4.75

2.18

.15

-11.46

58.30(4,281)*** .45

*p<.05 ***p<.001

아동의 성：0=남아, 1=여아

<표 3>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N=286)

1 2 3 4 5 6 7 8 9

1. 성 -

2. 활동성

3. 회피

4. 부정적 정서

-.16**

.13*

-.04

-

.01

-.09

-

.46*** -

5. 과보호적 양육행동

6. 강압적 양육행동

.01

-.02

.23***

.38***

.21**

.15**

.20***

.20***

-

.50*** -

7. 정서조절 능력 .27*** -.28*** .11 -.05 -.07 -.04 -

8. 공격성

9. 사회적 위축

-.38***

.02

.29***

-.06

-.08

.20***

.03

.06

.02

.02

.06

-.06

-.63***

-.25***

-

.05 -

*p<.05 **p<.01 ***p<.001

아동의 성：0=남아, 1=여아

<표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N=286)

변인 B β t F(df) R2

성

활동성

회피

.31

-.29

.13

.22***

-.25***

.08+

3.81

-4.41

1.45

14.71(3.282)*** .13

+p<.10 ***p<.001

아동의 성：0=남아, 1=여아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 (N=286)

한편,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성, 기질 중

활동성과 회피, 그리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영

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의 공격성을 종속변

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참

조),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아동의 ‘성’(β=-.22, p<.001), ‘활동성’ 기질(β=

.10, p<.05) 및 ‘정서조절능력’(β=-.54, p<.001)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공격성 변량

을 45% 설명하였다. 즉 남아가 그리고 활동성

기질이 높고, 정서조절능력이 낮을수록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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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p<.05 **p<.01 ***p<.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2> 아동의 성, 회피, 활동성 및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 높았다.

공격성에 대한 각 변인들의 직접적 또는 간

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그림 2>와 같다. 즉 아동의 성과 ‘활동성’

기질은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아동의 회피는 공격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간

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표 4>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선행변인들의 인과효과

(N=286)

변인
공격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성

활동성

회피

정서조절능력

-.22

.10

.01

-.54

-.12

.14

-.04

-

-.34

.24

-.03

-.54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

낸 변인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었고, 그 다

음으로는 ‘성’ 그리고 ‘활동성’ 기질의 순서로 나

타났다.

3.아동의 성,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각 연구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사회적 위

축을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아동의 ‘회피’기

질(β=.23, p<.001)과 ‘활동성’ 기질(β=-.14, p<.05),

그리고 ‘정서조절능력’(β=-.32, p<.001)이 사회

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의 설명변량은 12%이었다. 즉 아동의

성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

었으며, ‘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활동성’ 수준

과 정서조절능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행동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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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β t F(df) R2

성

활동성

회피

정서조절능력

.08

-.17

.37

-.33

.05

-.14*

.23***

-.32***

.87

-2.43

4.06

-5.40

10.81(4.281)*** .12

*p<.05 ***p<.001

아동의 성：0=남아, 1=여아

<표 5> 사회적 위축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N=286)

+p<.10 *p<.05 **p<.01 ***p<.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3> 아동의 성, 회피, 활동성 및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에 대한 각 변인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그림 3>과 같다. 즉 아동의 회피와 활동성

기질은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동의 성은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아동

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위

축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미치

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6>에

<표 6>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선행변인들의 인과

효과 (N=286)

변인
사회적 위축행동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성

활동성

회피

정서조절능력

.05

-.14

.23

-.32

-.07

.08

-.03

-

-.02

-.06

.20

-.32

서 보듯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 가장 높

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정서조절능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의 ‘회피’, ‘활동성’ 기질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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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

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사회적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하여 초등학교 1-2학년 아

동과 그 어머니 286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타고

난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

절능력이 사회적 행동(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직․

간접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별

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

동의 성, 활동성 기질,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선 아동의 성과 ‘활동성’ 기질은 아동의 공

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남아인 경우와 활

동성이 높은 경우 공격성이 높았다. 남아가 공격

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Maccoby& Martin, 1983; Weinberg,

et al., 1999)과 일치하며, 활동성이 높은 아동이

공격성이 높다는 국내의 선행연구(김정원․김현

주, 2007; 선우현정, 2008; 임희수, 2001)들과 유

사하다. 또한 아동의 성 및 '활동성' 기질은 아동

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

서조절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

다. 즉 아동의 성은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나타나 여아는 정서조절 능력이 높

아 낮은 공격성을 보였다. 또한 활동성 수준이

낮은 아동이나 새로운 것을 되도록 회피하는 기

질의 아동은 정서조절능력이 높았으며 결과적으

로 낮은 공격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

과는 회피성향이 높은 아동의 경우 화가 나는 상

황에서도 분노를 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

는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상대적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의

성, 기질, 정서조절 능력 중 공격성을 가장 잘 예

측하는 변인은 정서조절능력으로 나타나 정서조

절 능력이 낮은 아동은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공격성 등 외현

화된 행동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Eisenberg

et al., 1999; Shield & Cicchetti, 1998)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서조절이 요구되는 사회적인 갈등상황에서 활

동성 수준이 높은 아동은 산만하며 주의집중력

이 떨어져 맥락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한편, 정서조절능력이 떨어져 공격성을 표

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예상과는 달

리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공격성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

서성이 높아 자주 울고 보채며 쉽게 기분이 나빠

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의 유아가 공격적인 행동

을 더 잘 보인다는 윤진주 등(2005)의 연구와 다

르다. 이와 같은 불일치한 결과는 연구대상 아동

의 연령적 특성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

스로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운 유아기와 달리 아

동기에 이르러 어느 정도 감정을 조절할 능력을

습득함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성은 공격성을 예

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아닐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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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활동성’ 및 ‘회피’ 기질, 그리고 정서조절능

력이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활동성’ 및 ‘회피’ 기

질은 사회적 위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활동성이 낮고 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위축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전

적, 생물학적 요인인 ‘접근성’이나 ‘활동성’ 기질

이 낮은 경우 사회적 위축행동이 높다는 Kagan

등(1989)의 주장과 일치한다. 결국 새로운 상황

에 직면했을 때 접근성이 낮고, 새로운 환경에

다가가는데 두려움을 느끼며 회피하는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며, 정서조절

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

함으로써 위축된 행동을 더욱 발달시키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활동성’ 과 ‘회피’ 기질은 사회적 위

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도 영향을 미쳐, 활동성이 높거나 회피성향이 낮

은 아동은 정서조절능력이 낮고 이에 따라 위축

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아동의 성은 공격성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적

위축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나타내지 않았

으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위축에 대한 성

의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선행연구(김수미․이

숙, 2000)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 영향

력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

적 위축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이 대인관계에서 고

립적이고 위축된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 결과(Calkins, 1994; Selman & Demorest,

1984; Cassidy et al., 1992)를 지지한다.

한편,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본 연구모형

에서는 아동의 성이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

동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직접

적으로 또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아동

의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 등 사회적 행동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기초분석

결과 아동의 기질은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한편,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정서조절능력이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

과 아동의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김귀연․김경연, 2004; 김지윤,

2007; 전숙영, 2007)들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

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행동

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

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양연숙․조복희, 2001; 임희수․박

성연, 2001; Gottman & Katz, 1989)과도 다르다.

이와 같은 불일치한 결과는 몇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측정도구나 평가자에 따른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 또는

아동이 보고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보

고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나 아동의 자기보고

공격성과는 상관을 보인 반면, 교사가 보고한 공

격성과는 관련을 보이지 않았던 선행연구 결과

(박혜경․박성연, 2002)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한다. 때로는 평가자가 다르더라도 양육행동을

측정도구 내용에서 연구마다 그 조작적 정의가

다른데 기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하

고 있는 강압적 양육행동 내용은 부모의 요구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비난을 하거나 거부적인 태

도를 취하는 심리적 통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

는 반면, 연구에 따라서는 복종을 강조하는 내용

으로 측정되기도 하여 부모가 보고한 강압적 양

육행동이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예; 선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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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 또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

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변인

들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아동의 ‘활동성’ 기질이 어머니의 민주

적, 과보호적 양육행동 또는 강압적 양육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박지숙․박성연, 2008)가 이를 뒷받침

한다. 같은 맥락에서 Thomas와 Chess(1977)의

적합성 모델에 의하면 기질 등 개인적 특성은 환

경적인 특성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적

인 발달적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같은 양육이

라도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관계를 기초로 경로

모형을 설정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이나 공격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앞으로 다양한

평가자를 통해, 그리고 일반적인 양육행동보다는

정서조절능력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구체

적 훈육방식 등을 측정하는 한편, 중재적인 경로

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높은 ‘활동성’ 기

질을 나타내거나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고, 높

은 ‘회피’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성은 공격성

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으나 사회적 위축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은 아니었다. 한편 양육행

동은 정서조절이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해주는

변인이 아닌 반면, 정서조절 능력은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행동 모두를 가장 잘 예측하는 중요

한 변인이었다.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행동에

대해 정서조절 능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

난 본 연구결과는 타고난 기질적 특성이나 정서

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이나 공격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Calkins(1994)의 모델을

상당부분 지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성, 활동성 기질과 회피 기질 그리고 정서조절능

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

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몇 가

지 제한점을 지닌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질의 상호작용의 영향

력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행동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

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의 적응적인 사회적

행동을 형성하는데 적절한 양육행동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재적 역할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해석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아동기 시기의 사회적 부적응행

동인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 아동의 성, 기질,

정서조절능력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경

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아

동의 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있어서 정서조절능력

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한편 그와 관련된 변인

들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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